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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INE CHALLENGE

Cono Sur 20
Barrels Limited
Edition Merlot

WINNER

Woven Stone 
Sauvignon Blanc

WINNER

Pillitteri Riesling 
Icewine

WINNER

Champagne Deutz 
Brut Classic

WINNER

Gatt Eden
Springs High
Eden Riesling

WINNER

Woven Stone
Pinot Gris

WINNER

Maycas
del Limari

Quebrada Seca

WINNER

Peller Estates
Oak Aged Icewine

WINNER

Cono Sur 20 
Barrels Limited 

Edition Sauvignon 
Blanc

WINNER

Champagne Deutz 
Blanc de Blancs

WINNER

Espace of
Limari Brut

WINNER

Peller Estates 
Signature Series 
Oak Aged Vidal 
Blanc Icewine

WINNER

Jacob's Creek St 
Hugo Cabernet 

Sauvignon

WINNER

Dierberg
Pinot Noir

WINNER

Vesevo 
Beneventano 
Aglianico IGT

WINNER

Ravasqueira 
Reserva Da

Familia White

WINNER

Jacob's Creek
Le Petit Rose

WINNER

Woven Stone
Pinot Gris

WINNER

Pillitteri
Frozen Tundra 
Vidal Icewine

WINNER

Dierberg 
Chardonnay

WINNER

Pillitteri Estates 
Vidal Icewine

WINNER

Gatt Cabernet 
Sauvignon

WINNER

Fantini
Collection

Bianco

WINNER

Ravasqueira
Syrah Viognier

WINNER

KWC Trophy
수상 와인을

여러 번 배출한
와이너리

KWC 트로피(Trophy)는 당해 대회에 출품된 와인 중 부문

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와인에 수여되는 상이다. 종전

에 ‘Best’였던 상명이 2013년부터 트로피로 바뀌었다. 쉽게 

표현하자면 대상과 같다. 한 생산자가 대회 우승 와인을 여

러 번 배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더욱 이

들을 눈여겨 볼 가치가 있다. KWC가 15회를 거쳐 오는 동

안, 2회 이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생산자를 모아봤다.

글 최준영, 조은지 사진 장영수, Vino Box Studio

마이까스 델 리마리 
Maycas del Limari

마이까스 델 리마리는 칠레 프리미엄 와인 

생산자 콘차이토로가 2005년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워 런칭한 브랜드다. 칠레의 부르

고뉴로 불리는 산지인 리마리 밸리에 터를 

잡고 와인을 생산한다. 태평양 해안의 서늘

한 기온에 따라 신선하고 미네랄리티가 살

아 있는 샤르도네와 피노 누아로 유명하다.

수입사 미수입

 2015 Trophy White 
❶ Maycas del Limari Quebrada Seca
라임과 레몬 향이 생기 있게 느껴진다. 부싯돌 같은 미네랄리티도 인상

적이다. 해산물이나 크림소스를 곁들인 생선 요리와 잘 어울릴 와인이다.

 2016 Trophy Sparkling 
❷ Espace of Limari Brut
샤르도네와 피노 누아를 블렌딩해 만들었다. 옅은 노란색을 띠며 사과

와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 향이 인상적이다. 리마리 밸리의 석회질 토양

이 가진 미네랄리티도 잘 느껴진다.

 2009, 2010 Best Sparkling / 2019 Trophy Sparkling 
❶ Champagne Deutz Brut Classic
2009, 2010년 연속 수상을 하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2019년 또 

한 번 수상하며 건재함을 알렸다. 매년 일정한 비율(20~40%)의 리저브 와인을 

블렌딩하는 멀티 빈티지 샴페인이다. 최소 36개월 동안 숙성하여 버블의 우아함

과 입안에서 느껴지는 바디감이 훌륭하다. 샤르도네의 신선함과 피노 누아의 리

치함이 함께 어우러진다.

 2018 Trophy Sparkling 
❷ Champagne Deutz Blanc de Blancs
샤르도네 100%로 만든 샴페인으로 도츠의 매력이 잘 느껴진다. 화사한 꽃향기, 

자몽, 레몬 등의 향이 느껴진다. 입안에 머금으면 상쾌한 버블감과 함께 부드러운 

질감이 잘 어우러지며 견과류의 풍미도 더해진다.

샴페인 도츠 
Champagne Deutz 

도츠는 KWC에서 스파클링 트로피를 4번이나 수상하

며 그 품질을 인정받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

을 받았다. 1838년 설립된 도츠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샴페인 하우스다. 6대째 와인 생산을 이어오며 ‘신선함과 

섬세함’이라는 철학을 유지하고 있다. 도츠의 스타일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 내기 위해 전 레인지의 샴페인들은 

최고 퀄리티의 포도로 처음 압착한 주스만을 사용한다.

수입사 레뱅드매일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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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버그 
Dierberg

KWC 2010 베스트 레드와 베스트 화

이트 부문을 전부 휩쓴 주인공, 디어버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마리아 밸

리에 자리한 와이너리다. 디어버그는 

양질의 포도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포

도밭을 형성하고 있다. 설립 초기부터 

인공적인 작업을 최소화했고 비옥한 

산타마리아 밸리의 떼루아를 와인에 

고스란히 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수입사 에노테카코리아

펠러 이스테이트 
Peller Estates

펠러 이스테이트는 헝가리에서 캐나다로 건너온 앤

드류 펠러가 세운 와이너리다. 그는 몇 번의 시행착

오를 거쳐 1969년, 온타리오 주 나이아가라 반도로 

이주했다. 현재까지 50년간 4대에 걸쳐 품질이 뛰

어난 와인을 만들어오고 있다. 2008년부터 KWC 

수상리스트에 꾸준히 이름을 올려 왔던 생산자다. 

수입사 미수입

판티니 그룹 
Fantini Group

판티니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와인 그룹이다. 최근 몇 년간 

성장률 20%를 유지하며 이탈리아 남부 와인 시장을 이끌고 있

다. 와인 가이드 루카 마로니(Luca Maroni)에서 2016년과 

2017년, 2019, 2020년까지 ‘최고의 이탈리아 생산자’로 총 4회 

선정되었고, 독일 유수의 와인 품평회인 문두스 비니(Mundus 

Vini)에서도 2017년 ‘올해의 생산자’로 꼽히는 영예를 안았다.

수입사 와이넬

 2012 Best Italy 
❶ Vesevo Beneventano
 Aglianico IGT
매혹적인 진한 루비 색을 띤다. 바이올렛과 

붉은 과실 향, 바닐라, 넛맥 등 다양한 향을 

드러낸다. 부드러운 탄닌이 알코올, 미네랄

리티와 좋은 조화를 이루는 와인이다.

 2017 Trophy White 
❷ Fantini Collection Bianco
산뜻한 산도와 미네랄리티가 특징이다. 흰 

꽃 아로마와 서양 배, 청사과 향이 풍부하

다. 신선한 풍미를 가져 다양한 음식에 곁

들이기 좋다.

 2009 Best Australia Red 
❶ Jacob's Creek St Hugo Cabernet Sauvignon
쿠나와라에서 생산된 까베르네 소비뇽 100%로 빚은 와인이다. 잘 익은 

블랙베리, 까시스, 체리 향과 스파이시한 오크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복합적인 풍미가 느껴진다. 전형적이면서도 세련된 구조가 돋보인다.

 2018 Trophy Rose 
❷ Jacob's Creek Le Petit Rose
남동 호주 지역에서 자란 피노 누아, 그르나슈, 마타로를 선별해 블랜딩

했다. 은은하게 퍼지는 장미꽃잎 향과 향신료 향이 복합적으로 올라온

다. 입안에서도 여러 품종들의 다채로운 풍미가 생동감 있게 전해지며, 

부드러운 질감과 경쾌한 산도는 기분 좋은 여운으로 마무리된다.

제이콥스 크릭 
Jacob's Creek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호주 와인 중 하

나이며, 가장 존경받는 와인 브랜드 3위에 꼽힌 

생산자다. 제이콥스 크릭이라는 이름은 바로사 

밸리 언덕을 통과하는 개울의 이름에서 따왔다. 

1847년 요한 그램프가 이 개울 인근에 포도밭을 

조성하면서 와이너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현

재 바로사 밸리를 비롯해 애들레이드, 쿠나와라 

지역에서 다채로운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가자주류

 2010 Best Red 
❶ Dierberg Pinot Noir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스타일의 와인으로 산타마리아 밸리의 

피노 누아 100%로 만들었다. 체리, 라즈베리 등 피노 누아 특

유의 다채로운 붉은 과일 향이 펼쳐진다. 토양에서 느껴지는 

풍미와 세련되고 우아한 맛을 자랑한다.

 2010 Best White 
❷ Dierberg Chardonnay
산타마리아 밸리의 떼루아를 담은 샤르도네 100%로 만들었

다. 밝은 황금색을 띠는 와인으로 섬세한 산미와 미네랄 풍

미가 가득하다.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 향이 감돌며 견과류의 

풍미가 복합미를 더한다.

1

1 2

2

1 2

1 2

몬뜨 다 라바스케이라 
Monte da Ravasqueira

몬뜨 다 라바스케이라는 포르투갈 리스본 근교의 아라이올로스

(Arraiolos) 마을에 위치한 와이너리다. 엄격한 양조 철학을 지키

며 알렌떼주의 색이 잘 드러나는 와인을 만든다. 북부 론 블렌딩 

방식을 사용하는 등 독특한 시도를 하기도 한다. KWC 2019에

서 트로피 와인을 두 종이나 배출해 모두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수입사 루나

 2019 Trophy White 
❶ Ravasqueira Reserva
Da Familia White
비오니에 60%에 알바리뇨 40%를 블렌딩

했다. 시트러스 향과 미네랄 뉘앙스를 산미

가 잘 뒷받침한다. 복합적인 맛을 가지고 있

어 다양한 음식과 함께 즐기기 좋다.

 2019 Trophy Red 
❷ Ravasqueira Syrah Viognier
잘 익은 붉은 과실과 후추, 타르 향이 가득

하다. 미네랄 뉘앙스와 생동감 있는 산도가 

농익은 탄닌과 뛰어난 대조를 이룬다. 모카, 

비스킷 등 다양한 풍미와 묵직한 바디가 일

품이다.

1 2

 2013 Trophy Sweet 
❶ Peller Estates Oak Aged Icewine
꿀과 오렌지 마멀레이드, 꽃 향이 가득하다. 열

대 과일과 감귤, 복숭아, 캐러멜 등의 풍미가 복

합적으로 어우러진다. 신선한 산도가 당도와 

좋은 균형을 이루는 아이스와인이다.

 2018 Trophy Icewine 
❷ Peller Estates Signature Series
Oak Aged Vidal Blanc Icewine
구아바, 노란 자두, 마멀레이드 향이 매력적인 

와인이다. 잘 익은 복숭아와 배, 꿀 향이 감미

롭고 부드러운 질감에 더해져 오랜 여운을 남

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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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Best Australia / 2013 Trophy Red 
❶ Gatt Eden Springs High Eden Shiraz
짙은 검붉은 색 와인이다. 라즈베리와 후추, 민트 향과 로스팅한 커피와 모카의 향

이 한층 매력을 더한다.

 2014 Trophy Red 
❷ Gatt Cabernet Sauvignon
깊고 진한 보라색을 띤다. 검은 과실과 감초, 향신료 향이 조화를 이룬다. 진한 과

실 풍미에 은은하게 느껴지는 시가와 커피 향이 특징이다.

 2018 Trophy White 
❸ Gatt Eden Springs High Eden Riesling
짙은 과일 향과 풍성한 질감이 두드러진다. 열대과일, 시트러스 향도 물씬 배어난

다. 부드러운 풍미가 입 속을 가득 채워 길고 우아한 여운이 남는 와인이다.

가트 와인 
Gatt Wines 

가트 와인은 호주 바로사 밸리에 위치한 와이너리다. 바로

사 중심부에 시거스도르프(Siegersdorf), 이든 밸리 서쪽에 

이든 스프링스(Eden Springs) 포도밭을 가지고 있다. 이든 

스프링스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질의 리슬링과 쉬라즈

가 나는 포도밭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만든 쉬라즈가 

KWC에서 두 차례, 리슬링이 한 차례 트로피를 수상했다.

수입사 까브드뱅

 2008 Best Chile Red 
❶ Cono Sur 20 Barrels Limited Edition Merlot
메를로를 중심으로 까베르네 소비뇽, 말벡, 시라, 쁘띠 베르도를 블렌

딩했다. 손 수확한 포도를 12개월간 프랑스산 오크 배럴에서, 1개월간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숙성했다. 블랙베리와 까시스, 가죽향이 이

어진다. 우아하면서 강한 탄닌이 완벽한 구조를 이룬다.

 2009 Best White 
❷ Cono Sur 20 Barrels
Limited Edition Sauvignon Blanc
칠레 카사블랑카 밸리의 소비뇽 블랑 100%로 만든 와인이다. 해마다 

20배럴만 한정 생산하는 20배럴 시리즈 중 하나로 특유의 우아한 황

금 컬러와 섬세한 맛이 돋보인다. 신선한 산도와 함께 긴 피니시가 인상

적이다.

코노 수르 
Cono Sur 

1993년 칠레의 콜차구아 밸리에 설립된 코노 수르

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한 와이너리다. 특히 

이들은 칠레 피노 누아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

을 했고 리슬링, 게뷔르츠트라미너 등 이 나라에

서 흔히 쓰이지 않는 품종을 도입했다. 칠레에서 2

번째로 큰 유기농 생산자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

이는 그린 경영, 재배로도 유명하다. 2007년 와이

너리로서는 최초로 탄소배출 0% 인증을 받았다.

수입사 신세계 L&B

 2012 Best White 
❶ Woven Stone Sauvignon Blanc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특유의 신선함과 생동감을 잘 살린 와인이다. 연

두 빛을 띠며 라임, 오렌지, 그린 허브 등의 상큼한 아로마가 인상적이

다. 부드러운 목넘김과 동시에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2014 Trophy White 
❷ Woven Stone Pinot Gris
오하우 포도밭 중 배수가 가장 잘되는 환경에서 재배한 피노 그리로 

만들었다. 손 수확 후 가벼운 프레스로 최상의 포도즙을 얻는다. 잘 익

은 복숭아와 멜론 향, 약간의 장미꽃잎 향이 풍긴다. 신선하고 부드러

운 산미와 알코올의 완벽한 균형으로 기분 좋은 맛을 선사한다.

오하우 와인 그룹 
Ohau wine group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톤에서 멀지 않은 곳

에 오하우 와이너리의 포도밭들이 펼쳐져 

있다. 이곳은 수세기 동안 오하우 강의 영

향으로 자갈층과 돌이 많은 토양을 갖추

고 있어 과일 풍미가 강한 포도를 재배한

다. 일 년 내내 따뜻한 햇살과 가을 동안의 

적은 강수량, 신선한 오하우 강물을 이용

한 관개시설은 최고 품질의 포도와 와인

을 생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수입사 와이넬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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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터리 이스테이트 
Pillitteri Estates 

필리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이스와인 생산자

로 유명하다. 아이스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징

을 보여주는 스틸 와인도 생산한다. 캐나다의 주

요 와인 산지인 온타리오(Ontario) 주의 나이아가

라 반도에 위치해 있다. 근접한 온타리오 호에서 

발생한 따뜻한 기온이 주변에 미세 기후를 형성해 

특유의 풍미를 가진 와인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수입사 하이트진로 

 2014 Trophy Icewine 
❶ Pillitteri Estates Vidal Icewine
파인애플과 복숭아, 오렌지 등 신선한 과일 향이 감돈다. 레몬 사탕과 

오렌지 마멀레이드 향에 은은한 버터 풍미까지 응축돼 있다. 상큼한 산

도가 단맛과 좋은 밸런스를 이룬다.

 2015 Trophy Sweet 
❷ Pillitteri Riesling Icewine
밝은 볏짚 색을 띤다. 레몬 껍질, 멜론, 꿀 향을 풍긴다. 파인애플과 사

과, 레몬, 오렌지 등 과일 풍미와 균형 잡힌 산도가 조화를 이루며 깔끔

한 여운을 남긴다.

 2019 Trophy Icewine 
❸ Pillitteri Frozen Tundra Vidal Icewine
금빛을 띤 아이스와인이다. 복숭아와 파인애플, 리치 등 달콤한 과일 향

을 가졌다. 당도와 산도가 잘 조화되어 깔끔한 단 맛을 내고 긴 여운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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